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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글성경�을 중심으로 한 역본 비교 연구 

— 사도행전 —

박형대*

1. 사도행전 3:8

GNT5 kai. evxallo,menoj e;sth kai. periepa,tei kai. eivsh/lqen su.n 

auvtoi/j eivj to. ièro.n peripatw/n kai. àllo,menoj kai. aivnw/n 

to.n qeo,n)

�개역개정�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새번역�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공동개정�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새한글�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그리고 베드

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1.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뛰어 서서 걸으며’로, �새번역�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로, �공동개정�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

은 ‘그가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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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의 경우 ‘뛰는 동작’을 ‘leap up’ (KJV, ESV) 혹은 ‘jump up’ (JB, 

NIV, NRS, NET)을 사용하여 번역했습니다. 독일어 <루터성경>(Luther 

Bibel[이하 LB])과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이하 ZB])은 ‘sprang auf’로 

번역했습니다. ‘일어서고 걷는 동작’의 경우, 영어 역본은 대부분 ‘stand’와 

‘walk’를 사용하면서도,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KJV는 ‘stood, and walked’

로 단순하게 표현했고, JB, NRS, ESV는 ‘begin’ 동사를 사용하여 ‘stood and 

began to walk’와 같이 번역했고, NET는 여기에 조금 변화를 주어 ‘stood and 

began walking around’로 번역했습니다. NIV는 ‘stand’를 사용하지 않고, 대

신 ‘to his feet’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어 LB는 ‘일어서고 걷는 동작’을 

‘konnte stehen und gehen’으로 번역하여, ‘가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ZB

는 ‘발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stellte sich auf die Füsse und konnte gehen)’와 

같이 번역했습니다.

1.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성전의 호라이아문(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일

어나 걸으세요’라는 명령에 껑충대며 일어서더니 걸었습니다. 세 가지 동작

이 있었습니다. 첫째, ‘껑충대는 동작’이고, 둘째, ‘일어서는 동작’이고, 셋

째, ‘걷는 동작’입니다. ‘껑충대는 동작’이 분사로 표현되기에, ‘껑충대는 동

작’과 ‘일어서는 동작’은 ‘연결되는 하나의 동작’입니다. ‘걷는 동작’은 ‘껑

충대고 일어서는 동작’에 이어지는 다른 동작입니다. 세 가지 동작을 모두 

표현할지, 세 가지 동작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2) �개역개정�은 ‘껑충대며 일어서는 동작’을 ‘뛰어 서서’로 번역하여 

두 가지 동작으로 표현했지만,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벌떡 일어나/일

어나서’와 같이 하나의 동작으로 번역했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풀쩍 뛰

며 일어서서’와 같이 번역하여, 처음 동작을 ‘풀쩍 뛰며’와 같이 실감 나게 

표현한 다음, ‘일어서서’를 덧붙였습니다. 처음 두 동작을 각각 표현하되, 연

결되는 동작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KJV, NRS는 처음 동작을 

분사로 표현하여, 첫 동작과 둘째 동작이 연결 동작임을 표현합니다. 그러

나 JB, NET는 두 동작을 구분합니다. NIV는 두 동작을 ‘jumped to his feet’으

로 표현하여, 첫 동작에 둘째 동작을 흡수하여 표현합니다. LB와 ZB는 둘

째 동작을 셋째 동작으로 묶어 표현합니다.

(3) ‘일어나는 동작’은 그리스어 부정과거 시제가 쓰였고, ‘걷는 동작’은 

그리스어 미완료과거 시제가 쓰였습니다. �공동개정�은 미완료과거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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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기 시작하다’로 이해하는 견해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다’로 번역했

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JB, NIV, NRS, ESV, NET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미완료과거 시제가 ‘미완료상’을 가진다는 견해를 따른다면, 굳

이 ‘시작하였다’는 표현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1.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1) ‘즉각적인 치유와 연속되는 동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치유된 사람은 단순히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껑충거리며 

일어섰고, 이어 걸어 다녔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할 수 있었음’을 표현하였

습니다. LB는 ‘일어서고 걷는 행동’에, ZB는 ‘걷는 행동’에 ‘가능’을 표현합

니다. 그런데 ‘가능’을 그리스어로는 du,namai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가능’을 따로 표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마찬가지로, ‘시작하다’가 그리스어로는 a;rcw의 중간태로 표현됩니

다. 그리고 미완료과거를 ‘시작하다’로 이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

므로 ‘시작하다’ 혹은 ‘begin’으로 ‘걷는 동작’을 표현할 이유는 없겠습니

다.

2. 사도행전 7:5

GNT5 kai. ouvk e;dwken auvtw/| klhronomi,an evn auvth/| ouvde. bh/ma 

podo.j kai. evphggei,lato dou/nai auvtw/| eivj kata,scesin auvth.n 

kai. tw/| spe,rmati auvtou/ metV auvto,n( ouvk o;ntoj auvtw/| te,knou) 

�개역개정�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

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새번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

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에게 자식이 없는 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

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동개정� 그 때 하느님께서는 여기에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고 약속하셨을 따름입니다. 그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

게 자손이 없었던 때입니다.

�새한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물려줄 만한 땅은커녕 

한 발바닥만 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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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그를 뒤이어 그의 

후손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2.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발 붙일 만한 땅’으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손바닥

만한 땅’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한 발바닥만 한 땅’으로 번역했습

니다. ‘발, 손바닥, 발바닥’이 각각 사용되었고, ‘붙일 만한, 만한, 만 한’이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2.2. 외국어 역본 참조

모든 외국어 역본은 모두 ‘발’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해

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JB는 ‘square’라는 구체

적인 단위를, KJV와 NIV는 ‘발을 둔다’라는 의미로 ‘set his foot on’을, NRS

와 ESV는 ‘length’를 사용합니다. JB는 대상이 ‘땅’임을 ‘land’로, NIV와 NET

는 ‘ground’로 표현합니다. NIV, NRS, ESV, NET는 ‘even’을 사용하여 강조

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영어의 ‘length’와 같은 표현인 ‘breit’를 사용했고, 

ZB는 ‘einmal’로 강조했습니다.

2.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의 생전

에 ‘매우 작은 땅’도 받지 못했음을 스테판은 ‘한 발 거리’로 표현합니다. 

‘발’이라는 단어와 ‘걸음’ 혹은 ‘발자국’을 뜻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2) �개역개정�은 ‘발’이라는 단어에 ‘붙일 만한 땅’을 사용했습니다. ‘발

을 붙인다’ 하는 표현으로 정착을 표현했습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크기가 작음을 ‘손바닥만 하다’로 표현하면서, 대상을 ‘땅’으로 명시했습니

다. �새한글�은 대상을 ‘땅’으로 지정하면서, ‘크기’가 문제임을 ‘한 발바닥

만 한’으로 표현했습니다. 

(3) ‘작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권마다 다른 듯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

는 것’을 ‘코딱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 발 거리’를 ‘코딱지

만 한’으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한글�에서는 ‘발바닥’을 

하나의 단위로 여기고, ‘한 발바닥만 한’으로 번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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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우리 문화에서는 길이의 단위로 ‘뼘, 걸음, 자, 길’ 등을 사용합니다. ‘한 

뼘, 두 뼘’으로 쉽게 길이를 계산합니다. ‘한 걸음, 두 걸음’으로 거리를 계

산합니다. ‘여섯 자 책꽂이’와 같이 가구 길이에는 ‘자’를, ‘한 길 사람 속’ 

하면서 ‘길’이라는 단위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한편, 성경에는 ‘한 발 거리’

로 ‘매우 작은 단위’를 표현합니다. 예로, 신명기 2:5를 보면, ‘그들의 땅은 

내가 발바닥 크기만큼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테판의 표현은 신명기의 표현과 유사합니다. ‘단위’ 문제는 번역에서 매

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발 거리’는 ‘가장 작은 단위’를 각각의 문화권에

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3. 사도행전 13:41

GNT5 :Idete( oi ̀katafronhtai,( kai. qauma,sate kai. avfani,sqhte( 

o[ti e;rgon evrga,zomai evgw. evn tai/j h̀me,raij um̀w/n( e;rgon o] 

ouv mh. pisteu,shte eva,n tij evkdihgh/tai um̀i/n) 

�개역개정�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새번역�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공동개정� ‘너희 비웃는 자들아,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

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새한글� ‘보아라, 깔보는 사람들아! 놀라고 사라져라! 너희의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

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더라도 너희는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3.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로, �새번역�은 ‘놀라고 망하여라’



58  ｢성경원문연구｣ 55호 별책 (2024. 12.), 53-63

로, �공동개정�은 ‘질겁을 하고 죽어 없어져라’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놀라고 사라져라’로 번역했습니다.

3.2. 외국어 역본 참조

영어 역본은 ‘wonder and perish’(KJV, NIV), ‘be amazed and perish’(JB, 

NRS, NET), ‘be astounded and perish’(ESV)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일

어 LB는 ‘wundert euch und werdet zunichte’로, ZB는 ‘wundert euch und geht 

dahin’으로 표현합니다.

3.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이 구절은 하박국 1:5의 인용입니다. 인용의 경우, 본래 언어인 히브리

어에 대한 고려도 작용합니다. 하박국은 ‘깔보는 자들’에게 두 가지 방향 제

시를 합니다. 하나는 ‘놀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은 ‘감정’과, ‘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즉, ‘그들의 

결국’과 관계가 있습니다.

(2) 언어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수동태

형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be amazed’, ‘be astounded’가 쓰였습니다. 독일

어에는 재귀대명사가 쓰였습니다. 우리말은 감정을 표현할 때 굳이 수동태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라다, 기쁘다, 슬프다’와 같이 능동태로 감정을 표

현합니다. 그리스어 qauma,zw는 어간이 ‘파찰음’ 제타(z)로 끝나 ‘사역(使役)’

의 의미를 갖습니다. 동사 원형 자체에 ‘사역’에 의미가 들어 있기에, 수동

태를 쓰지 않아도 ‘뭔가 영향을 주었고 받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우리말 번역은 대체로 ‘놀라다’ 동사를 사용하는데, �공동개정�은 ‘질겁을 

하다’가 사용되었습니다. ‘질겁하다’는 ‘뜻밖의 일에 자지러질 정도로 깜

짝 놀라다’를 뜻합니다. ‘매우 놀라게 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강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질겁하다’는 evkqauma,zw의 번역으로 

적절합니다.

(3) 그리스어 avfani,zw의 기본 뜻은 ‘보이지 않게 되다.’입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다’, ‘망하다’, ‘죽어 없어지다’ 등으로 번역하게 되면, 본래 개념과 

‘다른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멸망하다’, ‘망하다’, ‘죽다’ 등을 뜻

하는 avpo,llumi, avpoqnh,|skw와 같은 단어가 갖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

로, LB의 ‘werdet zunichte’와 같이 번역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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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하박국 1:5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놀라다’를 의미하는 하나의 단어만 

쓰였습니다. 히트파엘 명령형과 칼 명령형이 연달아 쓰였습니다. 이 점에

서 ZB가 ‘wundert euch und geht dahin’으로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반

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도행전 20:10 

GNT5 kataba.j de. o ̀Pau/loj evpe,pesen auvtw/| kai. sumperilabw.n 

ei=pen( Mh. qorubei/sqe( h ̀ga.r yuch. auvtou/ evn auvtw/| evstin)

�개역개정�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

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새번역�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

다” 하였다. 

�공동개정� 바울로가 내려가서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 사람들에

게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 있소.” 하고 말하였

다. 

�새한글�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젊은이 위로 급히 몸을 

구부렸다. 그러고는 감싸 안고 말했다. “수선 떨지 마

세요.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4.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로, �새번역�은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로, �공동개정�은 ‘걱정하지 

마시오. 아직 살아 있소.’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수선 떨지 마세요. 그

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4.2. 외국어 역본 참조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으로 ‘Trouble not yourselves’(KJV), ‘There 

is no need to worry’(JB), ‘Do not be distressed’(NET), ‘Macht kein Getümmel’ 

(LB[1984])이 있고, ‘놀라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으로는 ‘Do not be distressed’

(NIV, NRS, ESV)가 있습니다. ZB는 ‘외치다’를 뜻하는 ‘Lasst das Geschrei!’

로 번역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와 같은 번역은 KJV, JB, NRS,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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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1984)에서 만날 수 있고, ‘그가 살았다’와 같은 번역은 NIV, NET, ZB에

서 만날 수 있습니다. 

4.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바울이 트로아스에서 주일 밤,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전할 때, ‘유두

고’라 불리는 청년이 걸터앉아 있던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2) 바울의 첫 마디는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였습니다. 아마도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충격적이어서 웅성거렸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놀라지 마라’로 번역한 것(NIV, NRS, ESV)은 단어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 

번역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의 번역(KJV, JB, NET, LB[1984], �공동

개정�)도 본래 의미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 

‘떠들지 말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수선 떨지 마세요’와 같은 번역

입니다. 

(3) 바울의 두 번째 말을 직역하면, ‘그의 목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

다’입니다. ‘목숨이 그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이 어색하면, ‘목숨이 붙어 있습

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한 듯한 표현은 KJV, JB, 

NRS, ESV, LB(1984)에서, ‘그가 살았다’와 같은 번역은 NIV, NET, ZB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의 경우, 직역한 듯한 표현은 �개역

개정�에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살

아 있소’, ‘그의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등과 같이 한국어 문화권에 있는 사

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4.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그리스어로는 ‘속마음’, ‘내면’, ‘본성’, ‘정신’, ‘목숨’, ‘사람’ 등을 의미하

는 yuch,가 쓰였습니다. 그것도 ‘관사’ 및 ‘소유대명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관사를 ‘거 있잖아’의 의미로 ‘거’를 사용하여 번역하면, ‘거 그의 목숨’이 

됩니다. yuch,의 의미를 확장하여 적용해 보면, ‘그의 속마음’, ‘그의 내면’, 

‘그의 본성’, ‘그의 정신’ 등과 같은 의미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의 yuch, 용례를 고려할 때, 바울의 말에 추가적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로, 이 단어가 베드로 설교에서는 시편 16편의 인용에서 나

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

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에서 ‘영혼’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14:2에서는 ‘본성’의 의미로, 14:22에서는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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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로, 20:10의 유두고 관련 표현 다음에 나오는 ‘밀레토스 설교’에서

는 바울 자신의 ‘목숨’과 관련하여 이 단어가 쓰입니다(20:24). 그러므로, 유

두고의 ‘목숨’과 바울의 ‘목숨’이 용례상 연결될 수 있습니다.

5. 사도행전 27:17

GNT5 h]n a;rantej bohqei,aij evcrw/nto up̀ozwnnu,ntej to. ploi/on( 

fobou,menoi, te mh. eivj th.n Su,rtin evkpe,swsin( cala,santej 

to. skeu/oj( ou[twj evfe,ronto) 

�개역개정�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

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새번역�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가 끌어올리고 밧줄

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

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 두려워서, 바다에 닻

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고 있었다.

�공동개정�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게 

선체를 밧줄로 동여맸다. 그대로 가다가는 리비아 해

안의 모래 바닥에 처박힐 염려가 있어서 돛을 내리고 

계속 표류하였다.

�새한글�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 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

리고 떠밀려 다녔다. 

5.1. 차이점 관찰

�개역개정�은 ‘스르디스에’로, �새번역�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로, �공동개정�은 ‘리비아 해안의 모래 바닥에’로 번역한 것을, �새한글�은 

‘시르티스 모래톱에’로 번역했습니다.

5.2. 외국어 역본 참조

그리스어를 음역한 번역으로는 NRS, ESV, NET(‘on the Syrtis’)와 LB(‘in 

die Syrte’)가 있습니다. 그리스어가 의미하는 것만 표기한 것은 KJV(‘into 

the quicksands’)가 있습니다. ‘on the Syrtis banks’(JB)나 ‘on the sandbars of 

Syrtis’(NIV)와 같이 그리스어 음역과 의미하는 바를 함께 표현한 번역 성경

도 있습니다. ZB는 ‘대(大) 시르티스’와 ‘소(小) 시르티스’를 구분하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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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르티스’를 의미하는 ‘in die Grosse Syrte’로 번역했습니다.

5.3.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고찰

(1)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단어들에는 ‘배’ 및 ‘항해’ 관련 전문 용어들

이 많습니다. ‘시르티스’는 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비아 북쪽 해안에 있

는 모래톱’의 이름입니다. 시르티스는 ‘대(大) 시르티스’와 ‘소(小) 시르티

스’로 나눌 수 있는데, ‘대 시르티스’는 둘레가 약 5,000스타디아(5,000 × 

200미터 = 1,000,000미터)로, 천 킬로미터나 됩니다. 크레타섬 남쪽에서 배

가 표류를 시작했기에, 더 가까이에 있는 ‘대 시르티스’에 걸릴 가능성이 큽

니다.

(2) 위와 같은 지식이 없는 이들을 위해, 단순히 음역만 하지 않고 ‘시르티

스’가 ‘모래톱’임을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

역�이나 �공동개정�처럼, ‘리비아 근해’ 혹은 ‘리비아 해안’에 있는 ‘모래

톱’이나 ‘모랫바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은 번역의 수준을 넘어서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한글�에서는 ‘시르티스 모래톱’

이라고 표현하여, ‘음역’에 ‘간단한 설명’만을 더하여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의 ‘스르디스에’는 너무 간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수 있고, 

�새번역�의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와 �공동개정�의 ‘리비아 해안의 

모래 바닥에’는 너무 자세하여 번역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독일어 ZB의 ‘in die Grosse Syrte’는 ‘시르티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그레데 섬 가까이에 있는 시르티스는 ‘대 시르티스’

라는 점을 표현하고 있기에, 기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래서 JB(‘on the Syrtis banks’)나 NIV(‘on the sandbars of Syrtis’) 정도가 적당

해 보입니다.

5.4. 차이점이 생긴 이유에 대한 보충 연구

사도행전 27장에는 ‘시르티스’ 외에도, ‘금식 기간’(27:9), ‘유라굴로’(27:14), 

‘딸려 있는 작은 배’(27:16)처럼 기본 지식이 필요한 표현들이 여럿 등장합니

다. ‘금식 기간’이 바울이 항해하던 당시로는 59년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

때는 지금과 달리 양력 3월은 되어야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식 기간이 

지나면, 긴 항해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는 ‘동북동풍’을 표현

하는 라틴어입니다. 유라굴로가 동북동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칼로

이리메네스(아름다운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리비아 북쪽 해안에 있는 시

르티스에 걸릴 거라는 선원들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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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22.5도 이동하면 ‘동북동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돛이 없는’ 딸려 

있는 작은 배가 중요한 이유는 모래톱에 걸릴 경우 작은 배를 통해서만 살

아날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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